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전체 면적 4만 2천㎡에 건물이 들어서 있고 광장 녹지만도 4

만㎡이나 되는 엄청난 규모다. 1993년 발표 이후 시작된 공

사를 10여 년 가까이 끌고간 것은 지하 주차장 공사 도중 고

대 로마의 유적이 발굴되었기 때문이다. BC 500년~310년 로

마의 장교와 지주들이 살던 주택가로 AD 150년쯤 거의 파괴

되고 말았다.

‘파르코 델라 뮤지카’는 대편성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을 위한 

아레나 형의 대극장(2,756석) 오디토리엄을 비롯해 챔버 오케

스트라와 실내악 공연을 위한 직사각형의 중극장(1,200석 규

모), 그리고 독주회를 위한 소극장(700석) 등 3개의 공연장이 

중앙광장을 중심으로 반원형을 그리고 있다.

2002년 개관식 지휘는 당시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 관현악단

의 음악감독이었던 정명훈이 맡았다. 마침 이날은 로마 정도

(定都) 2,275주년을 맡아 시내 전역에서 펼쳐지는 축제이기

도 했다. 설계자 렌조 피아노는 파리 퐁피두센터와 일본 간사

이공항을 설계한 스타 건축가로 ‘파르코 델라 뮤지카’는 자연

과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로마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았다.

확실히 독일이나 영국과 같은 나라와 비교해서 이탈리아 내에

서 오케스트라 전용극장은 드물다. 그런데 반해 오페라극장

은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도시들은 어김없이 존재한다. 마치 

두오모와 광장이 도시 중앙에 위치한 공식과 같이 말이다.

로마도 예외일 수는 없다. ‘로마 오페라극장(Teatro 

dell`Opera di Roma)’, 번역 그대로 ‘로마에 있는 오페라극장’

이 공식 명칭이다. 하지만 1877년 이 극장을 설립했던 도메니

코 코스탄치(Domenico Costanzi)의 이름을 따 ‘코스탄치 극

장(Teatro Costanzi)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.

마스카니의 오페라 ‘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’, 푸치니의 오페

라 ‘토스카’ 등이 초연됐으며, 무솔리니 시절에는 밀라노의 ‘라

스칼라 극장(Teatro alla Scala)’에 버금가는 극장으로 개조, 

이후 나폴리의 ‘산까를로 극장(Teatro San Carlo)’과 함께 이

탈리아를 대표하는 극장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.

그리고 야외공연이 가능한 여름이 되면 또 하나의 이름을 로

마 오페라극장 웹 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는데 바로 ‘카라칼

라 욕장(Caracala)’이다. 카라칼라는 로마의 황제(재위 211년

~217년)로 안토니우스 칙령을 발표하여 로마제국 내 전체 자

유민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한 인물이다. 과시욕이 컸던 카

라칼라는 인기와 인심을 얻기 위해 로마에 대목욕장을 건설

하였는데, 이 대목욕장은 AD 212년에 착공되어 AD 217년에 

완공되었다. 이곳은 모든 로마시민에게 무료로 개방되었고 누

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로마시민들의 환호

를 받았다. 거대한 목욕탕은 냉탕과 온탕으로 구분되었으며 

아름다운 실내장식과 야외 정원으로 유명하다. 카라칼라 욕

장은 6세기까지도 사용되었다가 고트족의 침략으로 파괴되어 

폐쇄되었다. 

그렇게 유적지로 방치되어 온 카라칼라 욕장이 주목받기 시

작한건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을 기념하기 위해 모인 갈라

콘서트가 이곳에서 개최되었기 때문이다. 주빈 메타의 지휘

로 좀처럼 한 무대에서 만날 수 없었던 ‘3 테너’, 루치아노 파

바로티, 플라시도 도밍고, 호세 카레라스가 카라칼라 욕장에 

운집한 6천 명의 관객 앞에서 불렀던 주옥같은 아리아와 칸

소네는 밀리언셀러 음반으로 아직도 회자되고 있다. 카라칼라 

욕장이 야외 공연장으로 거듭나게 된 순간이다. 이후 카라칼

라 욕장에서는 지금까지도 코스탄치에서의 정규시즌 공연과 

썸머시즌 야외 오페라가 공연되고 있다.

필자에게 작품성과 대중성 두가지를 다 갖춘 오페라 한편을 

뽑으라면 주저없이 푸치니의 ‘토스카(Tosca)’를 꼽는다. 1800

년 6월 17일 한낮에 주인공 카바라도시가 안젤로티를 성당에 

숨겨주면서 시작되는 이 드라마는 이튿날 새벽 카바라도시의 

죽음으로 끝난다. 작품의 무대인 1막의 성 안드레아 델라 발

레(Sant'Andrea della Valle) 성당과 2막의 파르네세 궁전, 3

막의 성(聖) 안젤로성은 로마를 가로지르는 테베레 강을 사이

에 두고 한 시간도 되지 않는 근거리에 있다.

언젠가 로마 여행을 할 기회가 생긴다면 로마 오페라극장에

서 ‘토스카’를 예약하고 산타체칠리아 국립음악원 관현악단이 

연주하는 레스피기의 교향시 ‘로마의 소나무, 분수’를 감상해

보자. 그리고 성 안젤로성과 포로 로마노를 거닐고 트레비 분

수를 마주할 수 있다면, 아주 공감각적인 여행이 될 것이다. 

물론 꿈같은 이야기지만…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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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온아트홀 | 1600-1602

경성대학교 콘서트홀 | 663-5363

공간소극장 | 611-8518

국립부산국악원 | 811-0040

글로빌아트홀 | 505-5995

금정문화회관 | 519-5651

동래문화회관 | 550-6611

디코소극장 | 464-1996

레몬트리소극장 | 626-0116

무대공감 | 623-0678

무지크바움 | 070-7692-0747

미리내소극장 | 504-2544

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| 366-8114

부산문화회관 | 607-6051~5

부산북구문화빙상센터 | 309-4087

부산시민회관 | 630-5200

부산예술회관 | 612-1372

부산햇살가득한날에 | 1899-3253

센텀시티 소향씨어터 | 1544-1555

소극장 6번출구 | 625-2117

소민아트센터 | 991-1100

솜사탕아트홀 | 922-4545

수아트홀 | 744-1415

신명천지소극장 | 515-7314

아트카페 움 | 557-3369

액터스소극장 | 611-6616

에저또소극장 | 852-9161

열린아트홀 | 527-0123

영도문화예술회관 | 419-5571~3

영화의전당 | 780-6000

용천지랄소극장 | 612-4312

을숙도문화회관 | 220-5812~3

일터소극장 | 635-5370

자유바다소극장 | 441-2733

차성아트홀 | 723-7203

청춘나비소극장 | 070-8241-2560

초콜릿팩토리 | 621-4005

축제 소극장 | 661-6981

한결아트홀(구.가마골소극장) | 1588-9155

해운대문화회관 | 749-7651

AN아트홀 광안 | 1600-0316

AN아트홀 서면 | 070-4175-9035

BEXCO 오디토리움 | 740-7300

BNK부산은행조은극장 | 1588-2757

KBS부산홀 | 620-7181

MBC롯데아트홀 | 1688-8998

SM아트홀 | 1600-1602

부산 주요 공연장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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